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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석천

● 언론인

● 저서: <두 얼굴의 법원>, <대법원, 이의 있습니다>, <정의를 부탁해> 등

기준이 있는 삶

자기 기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

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. 

간혹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일순 

기준이 무너진다 해도 괴로워하며 

다시 그 기준을 일으켜 세운다. 

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정리되지 않은

삶을 살 수밖에 없다. 

무슨 일이 일어나면 

그 상황에 맞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. 

자기가 한 행동에 

기준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.

권석천의 <사람에 대한 예의> 중에서


